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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 스타상품,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서 체험·판매

지역특화 스타상품 프로모션으로 국내외 관광객 가치 소비 기회 마련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부산·울산·경남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의 우수상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8월 9일(토)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특화 스타상품 5개 기업이 특별전시 부스를 차리고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이날 기업들은 폐자원을 새활용한 패션소품, 지역특
산물로 만든 수제청,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이윤이 돌아가는 우리밀 쿠키 
등 지역의 우수상품을 판매한다. 
  지역특화 스타상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25년부터 
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와 독창적인 지역자원 활용을 
가진 지역의 기업을 선정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을 돕는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담아요, 주식회사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구이농 등이 선정되었으며, 지역에서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자원순환 생산판매 구조를 수립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약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들이 거리를 자유
롭게 이동하며, 거리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행사이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배기가스를 줄이고, 도심의 공기를 개선하는 환경적인 
가치도 생산된다.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도 지역특화 스타상품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 이해에 더욱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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